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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랑비가 뿌리는 가운데 베르겐

후스 성터에서 나왔을 때는 시간

이 꽤 오래 흘러 있었다. 조금 있으

면 해가 질 것이다 생각하니 베르겐

에서의 마지막 날이 한없이 아쉬워

진다. 두 다리가 바쁘게 걷는 동안 

하나라도 더 보고 갔으면 하는 마

음에 두 눈은 열심히 주위를 관찰

하고 있었다. 

성터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그만 광장이 하나 나

왔다.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서 있다. 단순하고 우아

한 선이 한눈에 보기에도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었다. 직

사각형 건물 앞에 두 개의 쌍둥이 탑이 나란히 서 있었고 흰

색과 회색 돌로 지어져 베르겐의 잿빛 하늘 아래 하염없이 

내리는 빗속에 그림처럼 녹아든 모습이었다. 

잘 가꾸어진 정원과 잔디로 둘러 싸인 교회로 가까이 가 

보았다.‘세인트 메리 교회 (St. Mary’s Church)’라고 써 있

다. 분명히 중요한 건물일 것 같아 그 자리에 서서 검색해 보

았다. 아니나 다를까, 이 교회는 1130년 대에 지어져 베르

겐에 남아 있는 옛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

다. 1400년대에는 베르겐에서 활동하던 한자 상인들과 독

일인들이 교회를 인수해서‘독일 교회’라고 불렸으며 그 

전통은 계속 이어져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도 교회 예

배는 독일어로 진행이 되었다. 현재는2010년에서 2015년까

지 이어진 보수 공사를 거친 후 베르겐 성공회가 이 교회에

서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. 

세인트 메리 교회의 오랜 역사를 잠시 검색해 본 후 나는 

교회 건물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. 9백 년 동안이나 자리

를 지켜 온 교회인데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

다.‘비누 돌’이라 불리는 부드러운 동석으로 지어져서 그

런지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유려하게 보인다. 한자 시대 영

향으로 독일식으로 꾸며졌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볼까 

47.  세인트 메리 교회와 스노리 스투를루손

하다가 밖에서만 보기로 했다. 시간

도 별로 없었고, 어쩐지 멀리서 보고 

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 모습

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. 

교회 건물 주위는 겨울인데도 잔

디를 새파랗게 가꾸어 앙상한 까만 

나무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. 여

기저기 십자가를 세운 묘지가 있다. 

교회 정원을 지나 큰길로 다시 내려

가는데 커다란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. 누군가 하고 돌 위에 

새겨진 이름을 보니 스노리 스투를루손(Snorri Sturluson)

이었다. 스투를루손은 12세기 아이슬란드의 대학자며 역

사가, 시인, 정치가였던 인물이다. 북유럽 신화와 고대 노르

드 시에 관해 절대적인 자료가 되는 문학작품 ‘에다(Edda)’

를 집필했고 초기 노르웨이 왕들에 대한 전설과 역사를 혼

합한‘하임스크링글라(Heimskringla)’역시 그가 집필했다

고 전해진다. 

스투를루손은 아이슬란드인이었지만 당시 아이슬란드는 

노르웨이 영향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르웨이 왕실과 밀

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. 아이슬란드 세도가 정치인 가문

이었던 그는 당시 노르웨이 왕 하콘 하코르나손과의 정쟁

에 휘말렸다가 62세 때 자신의 레이캬홀트 자택에서 암살

되었다고 한다. 

푸른 청동으로 만든 스투를루손의 동상은 세인트 메리 교

회를 뒤에 두고 검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. 그 옛날 중세

기 지구의 끝 아이슬란드에 살며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

고 노르딕 시대를 호령하던 풍운아의 동상은 왼 팔에 책 (아

마‘에다’일 것이다) 을 끼고 등을 곧추세워 당당하게 선 채 

날카로운 두 눈으로 베르겐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. 과

거와 현재, 미래를 관통하며 먼 바다, 먼 세상으로 시선을 향

하고 있는 듯한 그를 보며 나는 중세 바이킹 시대의 북유럽 

및 노르웨이 역사와 전설을 말해주는 그의 작품‘에다’를 

구해 꼭 한 번 읽어 보기로 마음먹었다. 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